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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놓고 한은-전문가 대립
한은, 강세는 일시적 80달러 초반 예상 … 전문가는 100달러 돌파 가능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국제유가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12월2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겨울철 수요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2011년 중 평균 80달러대 초반 정도로 예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2008년 말 이후 2년여 만에 최고가 기록을 갱신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세가 9월 중순 발표된 미국 정부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이 시발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원유 수입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두바이(Dubai)유 국제 현물가격은 12월21일 거래 기준으로 배럴

당 90.31달러를 기록하자 석유공사 관계자는 “원유 공급이 부족해 유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양적완

화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원유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 유가가 오르는 것"이

라고 분석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도 “원유시장의 실물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양적완화 발표 이후 투

기자금이 원유 시장으로 몰리는 추세가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바이유의 급격한 상승세가 배럴당 140.70달러까지 찍었던 2008년 상반기와 같은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석유공사 해외석유동향팀 관계자는 “실물이 아닌 유동성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며

“미국의 양적완화가 견조한 세계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고 유럽의 재정 위기 등 불안요소가 남아 있

어 조만간 하락추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석유협회 주정빈 부장은 “대표적인 거품 장세였던 2008년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장담

은 못하지만 최근의 유가 상승이 성수기인 겨울철과 맞물린 점을 고려하면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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